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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충장로도미패션하우스

��������	 곡성에 살던 중학생 소녀는 옷을 곧잘 만들었다 솜씨

가좋았던어머니가운영하던가게에서자연스레바느질

을배웠다칼라를빳빳이세운교복을만들어입었고광

목으로여름하복도깔끔하게지어입었다

도미패션하우스(이하 도미) 정옥순(73) 대표에게는 십

대 후반 광주의 양재학원에서 처음 만들었던 일명 베비

옷에대한애틋한마음이있다 50년넘는그녀의본격적

인 양장인생이거기서부터시작되서다 지금지하작업

실에는 당시 베비옷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 액자에 담겨

놓여있다

한 때 대한민국 여성들은 모두 양장점에서 옷을 맞춰

입었다 하지만 1980년대기성복이등장하면서양장점이

하나둘 자취를 감췄고 광주 멋쟁이들의 기를 팍팍 살려

줬던 충장로 일대 오래된 양장점들 역시 간판을 내리거

나서울로옮겨갔다예전의호황기에는미치지못하지만

지금은젊은감각으로무장한디자이너들이광주패션계

를지키고있다

광주에 양장점이 등장한 건 1955년으로 알려져 있다

충장로 2가에이진모씨가문을연 모나미양장점이시초

였다 이어 1957년 이철우씨가 문을 연 남성양장점이 뒤

를 잇는다 이 씨는 서울로 진출 마담포라 브랜드를 론

칭했다 광주패션협회장을역임하고 도투말이라는상호

로 잘 알려진 박재원씨 역시 지난 2004년 서울로 진출했

다 가든백화점 자리에 위치했던 미모사양장점도 유명했

다호남대학교를설립한이화성씨가운영했던곳이다

많은 디자이너들이 사업을 접고 광주를 떠났지만 정

대표는지금도매일디자인을하고패턴을뜨는 현역으

로활동중이다

함경북도해령출신이었던어머니께야무진솜씨를물

려받은그녀는좀더많은것을배우고싶다는생각에광

주로 올라와 광주경찰서(현 동부경찰서) 옆 양재학원(중

앙학원으로기억)에다녔다 첫날의사건을잊을수가없

다

곡성촌년이광주에올라와서이런저런경험많이했

죠 수업이끝나고학원에서잠을자는데 갑자기밤 12시

에사이렌이울리는거예요 너무놀라서몸을달달달떨

었죠 당시는 경찰서에서 밤 12시면 사이렌을 울렸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이 학원에서 센티미터로 작업하는 걸

배웠는데인치로도배워야겠다는생각에당시인기가많

았던노라노양재학원으로옮겼어요 내가수강생중굉장

히 어렸는데 실력이 괜찮았나봐요 야간반 학생들을 가

르치라고 하더라구요 거기서 가르치던 사람과 함께 옷

을만들면서본격적인양장을시작했죠

당시테일러양장점을인수해양장점을운영하던정대

표는 1963년즈음현재의도미옆자리에 도미양장을오

픈했다 도미(都美)는 도시를 아름답게 한다는 뜻을 담

고 있다 현재의 4층짜리 도미패션하우스 건물은 지난

1980년 신축한 건물이다 도미양장 바로 옆집을 매입해

건물을올렸다

1970년대는 그야말로 의상실의 전성기였다 남성양장

점 모나미 미모사 도투말 등 여러 가게 대표들의 모임

도활발했다 어린축에속한정대표도열심히참여해선

배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듣고는 했다 박재원이화성씨

는당시나지금이나그녀가존경하는선배다

한창때는정말바빴다아침일찍문을열고밤 11시에

문을닫았다 명절이외에는쉬는날도없었다 고생도많

았다 그 시절을이야기하는정대표의눈시울이금세붉

어졌다

당시에는 국민학교만 마치고 일을 배우러 오는 사람

도많았어요 일을많이할때는미싱사 3팀 패턴사 매장

담당까지 직원이 15명에 달하기도 했죠 당시에는 옷을

한 가지만 맞추는 게 아니라 블라우스부터 바지 재킷까

지세트로하는경우가많아그만큼일감도많았죠

정 대표는 한 번 맺은 인연을 쉬놓치 않는다 현재공

장장은 이십대 때 도미에 들어와 환갑을 넘겼다 매장에

서오랫동안참일을잘했던직원은동서가됐다

초창기에가장많이팔았던게일명월남치마였어요

당시 포플린과 다우다로 옷을 만들어 입는다는 게 흔하

지 않던 시절이었거든요 입고 나가면 노인들이 손가락

질을 하고 그랬죠 나팔 바지와 미니스커트 역시 웬만한

사람들은다입었구요 당시멜빵을멘나팔바지도유행

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참 대단했던 게 상의를 거의 입

지 않고 멜빵으로만 가리고는 했죠 어찌보면 지금보다

더파격이었던것같아요 신문에실릴예전사진을찾다

보니유행은돌고돈다는생각이드네요 치마길이가길

어지고 1980년대유행했던스타일이다시각광받고있는

걸보면요

한창때 800개가넘던의상실은 1980년대대기업이패

션업으로진출하면서하강기를맞게된다

남성양장점이 서울로 옮기면서 우리를 다 부른 적이

있어요 최경자 복장학원을 방문했는데 기성복 패턴을

해야할 시점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이 맞았던 게 맞춤옷

시장이힘들어지면서의상실을했던사람중에기성복을

가져다 파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그랬죠 난 한번도 그래

본적이없어요 옷을더열심히만들어서작품을해야겠

다는생각만했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옷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다

양한 행사에도 참여했다 지금은 개인 패션쇼 행사를 접

하기어렵지만당시에는개인패션쇼가빈번하게열렸다

광주비엔날레에 작품을 출품하고 함평나비축제 등에도

참여했다 미스전남 선발대회는 지금도 기억에 남는 행

사다 예나 지금이나 화려한 색감의 의상을 주로 제작하

는그녀에게는미스코리아대회에나가려는이들의발길

이 이어졌다 또 대회가 시작되기전 진행된 패션쇼에서

탤런트이효춘 가수장은숙등이그녀의옷을입고미를

뽐냈다 의상을 제작하느라 매번 너무 힘들었지만 그만

큼희열도느꼈다

정 대표에게는 무엇보다 맏딸 장소영(46)씨가 든든한

후원군이다 정 대표는 소영씨가 고등학교 때부터 동대

문원단시장에데리고다녔다밤 10시 기차를타고새벽

에 서울에 도착하면 그 때부터 시장 안을 돌아다니며 원

단과부자재등을구입했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의상을 전공한 소영씨는 오랫동안

도미디자인실장으로있으며강의를해오다올해호남대

의상학과교수로정식임용됐다

일본관련 프로그램을보면가업을잇는경우가많잖

아요 1대 2대 3대이어가는게정말좋아보이더군요 다

행히소영이가제일을잇게돼너무행복하죠태어나면

서부터 엄마가 옷만드는 것을 봐온 셈이예요 도미와 함

께컸다고해도과언이아니죠 디자인을같이할때면소

영이의 요즘 감각과 나의 옛날 노하우가 잘 맞는 것같아

요 다양한패션정보도알려주죠

가게 중앙에 걸려 있는 독특한 의상은 낡은 넥타이를

활용해만든작품으로소영씨가아이디어를제공했다

전일하는게갈수록재미있어요할수록어려워도전

의식도 생깁니다 계속 똑같은 옷을 만들면 내 스스로가

지루해서 못견디겠어요 나이 먹고 오래 된 사람이 초라

하게옛날옷걸어두고있는게난싫더라구요언젠가오

랜단골손님에게이나이먹고일하는게좀그렇지않냐

고했더니이일이좋아서하는것같은데아마그만두면

다음날치매걸릴거라고하더군요

지금도쉬지않고일할수있는이유를 재미라고말하

는정대표는행복해보였다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월남치마에서미스코리아의상까지  50년 광주양장역사

중학교 교복 지어 입던 정옥순 대표 도미양장 오픈

모나미 미모사 도투말 대표 등과 모임 가져

패션 동반자 의상학과 교수 맏딸 가업 이어 행복

쉬지않고일할수있는원동력은옷만드는재미

광주일보사주최로열린 1983 미스코리아전남선발대회식전행사인패션쇼에서정

옥순씨가디자인한옷을입고포즈를취한모델 광주시동구충장로5가에자리한 1970년대도미양장모습 도미패션하우스정옥순대표(오른쪽)와호남대의상학과교수인딸장소영씨는한길을가는동반자다


